
 

동북아 청소년 환경 심포지움 2005 

＜주요 내용＞ 

・  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활동 발표・환경학습 

1 단체（일본 2, 한국 2, 중국 7, 러시아 2, 몽골 1）가 각각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분리나 

재활용 활동 등에 대해 발표하고, 참가자간 의견교환을 실시했다. 또 일본 및 중국의 강사가 

환경학습에 대한 강의를 했다. 

 

・  환경보전 활동 실시 

선양시 회장 부근의 공원에서 참가자가 공동으로 음식물 쓰레기로 비료를 만드는 활동을 

실시했다. 또, 참가자에게 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보급계발 팸플릿을 배포하고 심포지움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환경보전 활동을 넓혀 가기로 한 것을 확인했다. 

 

・  동북아 청소년 환경 심포지움 선언 채택 

참가자 일동이 심포지움 선언（자연과 공생하는 사회, 순환형 사회를 목표로, 동북아지역에 

사는 모든 청소년에 대해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촉구한다. （별첨））

을 채택했다.   

 

１  개최 개요 

（１）개최일  8월 21일（일）, 22일（월） 

 

（２）개최 장소  중화인민공화국 랴오닝성 선양시 랴오닝우의빈관 등 

 

（３）주최자 등 

주최：도야마현, 재단법인 환일본해환경협력센터, 중화인민공화국 랴오닝성 환경보호국 

후원：재단법인 자치체국제화협회, 재단법인 마쓰오기념재단 

 

（４）참가자（５개국・12지자체・36단체） 

중학생 45명 

 

일    본： ６명（도야마현 6명） 

중    국：27명（랴오닝성 15명, 산둥성 2명, 장쑤성 1명, 허난성 2명, 

허베이성 1명, 상하이시 2명, 지린성 2명, 내몽골자치구 2명） 

한    국： ５명（충청남도 5명） 

러 시 아： ４명（연해주지방 4명） 

몽    골： ３명（세렌게현 3명） 

 

（５）주  제 순환형 사회 구축 

 

（６）내    용 

ㄱ  인  사  호리 환경정책과장, 토 랴오닝성 환경보호국장 

ㄴ  활동 발표（14단체） 



・ 폐기 추잉껌이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않도록（랴오닝성） 

・ 학교와 지역이 협력해서 추진하는 에코활동（도야마현：도야마시립 북부중학교） 

・ 보다 아름다운 내일을 위해（산둥성）  

・ 몽골의 환경 현상과 과제（세렌게현）  

・ “백색 쓰레기”의 처리（랴오닝성）  

・ 환경보전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충청남도） 

・ 고형 폐기물 처리를 위한 궁리（장쑤성） 

・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및 초등학생을 위한 계발 실천 활동（연해주지방） 

・ 나는 환경보호 소녀（랴오닝성） 

・ 쓰레기를 분리 수거해서 자원화하는 활동（도야마현：오야베시립 쓰자와중학교）  

・ “전자 쓰레기”의 위해와 수거에 대해（내몽골자치구）  

・ 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활동 사례（충청남도） 

・ 대자연의 진주―낙엽에 관한 연구（랴오닝성） 

・ 주니어 내추럴리스트 스테이션에서의 폐기물 재이용 노력（연해주지방） 

ㄷ  환경학습 

・ 「쓰레기 처리에서 중요한 것,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 

（도야마현립대학 다테다 타카후미 조교수） 

・ 「폐기물의 측정과 계산」（베이징시 시창구 청소년과기관 죠 요홍 교과연주임） 

ㄹ  공동 야외 환경보전 활동（음식물 쓰레기로 퇴비 만들기） 

ㅁ  동북아 청소년 환경 심포지움 선언 2005 채택 

 

 

동북아 청소년 환경 심포지움 2005 선언 

 

2005 년 동북아 청소년 환경 심포지움에 참가한 우리들은 서로 주변의 환경문제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환경문제에는 각각의 지역 특유의 과제에서, 지구규모의 과제까지 다양한 

문제가 있다는 것과 그 원인이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또 이들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연계, 협력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데, 미래를 담당할 청소년으로서도 다양한 노력들이 가능하고, 현재 많은 

청소년이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심포지움에 참가한 우리들은 동북아의 풍요로운 환경이 언제까지 유지될 것을 바라고, 

동북아의 모든 청소년들이 서로를 좋은 동반자로서 인식, 자연과 공생하는 사회, 순환형 

사회 구축을 목표로, 함께 환경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참가를 촉구한다.  

 

                             ２００５년 ８월 ２２일 

 

                동북아 청소년 환경 심포지움 2005 참가자 일동 

 



１  심포지움 개최 풍경 

 
 

２  환경학습 

 
 

３  공동 야외 환경보전 활동（음식물 쓰레기로 퇴비 만들기） 

 


